
구라보 - 환경 소재를 학생복에 본격 공급 

구라보는 2006년기부터 생분해성(生分解性) 폴리에스터ㆍ면 혼방 소재인 

바이오네이처나(bio-nature)나 생분해성 폴리에스터ㆍ울 혼방 소재를 학생복용

으로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바이오네이처는 미국 듀폰(Du Pont)의 생분해성 폴리에스터를 면과 혼방함

으로써 흙 속의 미생물(微生物)의 작용으로 물과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로 

분해된다. 연소(燃燒)시킬 때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도 적어 환경 보호에 

노력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코튼의 소프트한 촉감과 레귤러 폴리에스터와 

다르지 않은 물성과 염색성, 이지 케어성을 실현하였다. 주로 제복ㆍ셔츠나 

학판(學販) 스포츠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섬유 사업부 섬유 제1부문에서는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하면

서 환경에 유익한 소재로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생분해성 폴리에스터와 다목적 울 “에코 워쉬(Eco-wash)”

의 혼방 소재를 내년 봄 철에 학생복용으로 판매할 것이다. “에코 워쉬”

는 보통의 염소(鹽素)나 수지 처리(樹脂處理)가 아니라 오존(ozone)으로 

스케일(scale)을 개질(改質)하였는데, 울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획기적인 방축(防縮) 가공 울이다. 이들 새로운 소재는 

가정에서 물로 빨 수 있으며, 환경이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한 소재이

다. 

동사(同社)는 2006년기부터 양모 사업부와 면 합섬 사업부를 통합하였다. 



두 사업부를 하나로 묶어 줌으로써 소재를 개발하는 콘셉트(concept)가 통일

되어 상승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하며, 환경이나 안전, 쾌적을 테마로 큰 

어패럴과 함께 추진할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엔드 유져(end user)에게 개발

된 소재들을 적극 이해시킬 방침이다. 

또한 환경 에코 프로덕츠(Eco-products)에도 적극적으로 출품하여 환경에 

해(害)가 가지 않도록 노력한 소재에 대하여 계몽하는 활동에도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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